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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 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중점 점검 예고 
-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로 사업자 자체점검 계기되길 기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

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였다.

  금지행위 위반 취약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

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피해예방과 권리의식을 고양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이며,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인터넷(유선, 데스크톱

/노트북)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결합 없이 IPTV단독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시청자의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해 사전

예고제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1) 실시간(다시보기) 방송프로그램 시청방식으로 TV 이용 88.5%(23.5%), 스마트폰 이
용 7.4%(18.8%), 데스크톱/노트북 이용 2.4%(6.8%)

2) 코로나19 관련 뉴스나 정보 습득매체 : 스마트폰 60.8%, TV 37.1%, 데스크톱/노트북 1.4%

3)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로 응답 : 스마트폰 70%, TV 27.5%, 데스크톱/노트북 1.8%

4) 전체 응답 4,287가구 중 IPTV 가입 2,235가구(IPTV 가입율 52.1%) 전체가 IPTV
요금을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해서 내고 있다고 응답

  방통위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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